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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의 소금

스테판 월리스

   원초적이면서도 신비한, 힘이 있고 세련된, 한국 디자이너 미니멀 리스트  예술가, 최 병훈의 작품들은
무엇 보다도 심플하다. 현대적 감성과,동양 문화가 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, 그가 돌, 나무, 금속 등을 이
용해 만든 가구들은 다양한 감촉들을 지니고 있다. 

    2014년 미국 뉴욕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에서 열린, 그의 생애 첫 개인전에서 최 병훈은, 다양한 벤치
들을 선보였는데, 그 벤치들은 거대한 바잘트(현무암) 블록들을 깎아서 만든, 캘리그라피   붓 놀림에서 
감명을 받은 서정적인 형태이다. 그 중 몇개는 벤치 표면을 그 소재 그대로 두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윤이 
흐르는듯한 검정색광택을 냈다. 

   프리드먼 벤다의 파트너 제니퍼 올신은 “우리는 최병훈씨가 더욱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좀 더 야
심있고,큰규모로 작업하는데 격려가 되기를 원했어요. 그가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를 통해서 그의 소중
한 작품들이 과연 가구인지 조각상 인지, 그 오래된 질문을 자문하며 그 모호함을 느끼게 되는, 자신의 
창작에 대해 한번 더 돌아보게 하고 숙고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”

  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최병훈은 12월17일에 공개할 12가지의 새 작품들을 갖고 프리드
먼 벤다 갤러리에 다시 올 예정이다. 그는 이번에도 광범위하게 현무암 (바잘트)을 이용해 작업을 하지만 
이번 중심 테마가, 말그대로 정말 ‘물’ 이다.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은 3개의 바잘트 분수인데, 하나
는 거의 7.5피트의 높이를 가졌고 양쪽엔 부드럽고 어둡게 패여 있는 작은 폭포들이 있다. 최병훈은 이를 
보며, “동양에는 최고의 선(善)은 물 같다는 말이 있어요. 수많은 학자들이 흐르는 물을 보며 삶의 지혜
를 얻었죠. 제 분수들은 명상과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에요.”라고 덧붙였다. 

  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주된 요소는 옻칠인데, 최병훈의 경력으로 그가 처음 사용하게 된 성분으로
35년 이상 사용된 재료이다. 그는 이제 ‘본격적으로’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. 그의 작품들 중 생물 형태
를 연상시키는 테이블 상판은 북가시나무에서 잘라서 만든 것인데, 그 표면을 강변의 조약돌의 부드럽고 
매끈한 광택을 내기 위해 옻칠을 했고 자연석의 둥근 바닥부분에 정교하게 얹어서 밸런스를 맞췄다. 이 
작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들어갔는지 예상 할 수 있다.  

    최병훈은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전통 옻칠 장인과 함께 작업했는데, 한 작품당 최대 20번 
붓질을 겹칠 해 최대한 질이 높고 투명한 효과를 주었다. 옻칠이 방수도 되기 때문에, 최병훈은 이를 이
용해 얕은   세면대 들과 받침 없는 작품, 식탁 상판을 만들기도 했다. 그 세면대들이 물로 차면, 희미하게 
빛이 나는 옻칠 표면과 그 안에 담긴 액체가 아름다운 광경을 이룬다. 이것은 마치 시처럼 최병훈의 작
품들을 동양적인 명상, 자기 성찰과 내면의 고요를 갖게 한다. 거의 20년동안 최병훈 디자이너는 자신의 
작품들을 ‘잔상’ 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았는데, 그는 ‘과거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상상 속의 허구들과 조
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게 포인트입니다.’라고 말했다. 

    삶에서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,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들에 연관되어 있다. 
올슨의 말처럼, 최병훈의 작품들은 오픈 마인드와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한다. “이 작품들은 심미적이고 지
적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. 이런 작품들을 완성시켜줄 사람들, 이 위에 앉고 그 아름다움을 
눈으로 직접 비춰볼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. 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전혀 쉽지도 않고 이해하기 쉽
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작품을 좋아하더라도 작은 부분에 대해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.”


